
의안번호 2211946

의 뢰 인 추경호 의원

회 답 일 2025. 8. 5.

추계번호 25G409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-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

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등

【비용추계서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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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,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

소득에 대한 비과세, 처���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의 적용

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

따라 소득세는 2027년 426억원, 2030년 3억원 등 4년간 총 1,288억원

(연평균 32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

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

3년 연장(안 제87조제2항)
-412 -412 -412 　 -1,237 -412 

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

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87조

제3항)

　 -3 -3 -3 -9 -3 

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

소득공제 일몰 연장(안 제91조의20)
-14 -14 -14 -42 -14

계 -426 -429 -429 -3 -1,288 -322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주: 1. 각 항목의 연평균은 세수효과가 존재하는 연도를 대상으로 계산한 수치임

2.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세수효과는 가입의무기간(2년)을 고려하여 

납입 후 2년 후에 발생할 것으로 가정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 조･항(조제목) 주요내용 비고

1

안 제87조제2항

(주택청약종합저축에 

대한 소득공제)

◦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 3년 

연장

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

(개정안) 2028년 12월 31일

2

안 제87조제3항

(청년우대형주택청약

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

이자소득 비과세)

◦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

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 3년 연장

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

(개정안) 2028년 12월 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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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, 

징수기준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~2030년 발생함

◦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세수효과는 다음연도 근로소득세 연말

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발생한다고 가정

◦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경우 최소 유지기간

(2년)을 감안하여, 납입 후 2년 후에 세수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

3

안 제91조의20제1항

(청년형 장기집합 투자

증권저축에 대한 소득

공제)

o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

연장

  - (현행) ’25.12.31. → (개정안) ’28.12.31.

-

4

안 제91조의22제1항

(청년도약계좌에 대한 

비과세)

o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연장

  - (현행) ’25.12.31. → (개정안) ’28.12.31.
-

연번 조･항(조제목) 추계여부 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
1
안 제87조제2항

(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)
○

2

안 제87조제3항

(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

이자소득 비과세)

○

3

안 제91조의20제1항

(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

공제)

○

4
안 제91조의22제1항

(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)
×



― 3 ―

❑ (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) 최근 조세지출 실적과 제도

변화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추계

◦ 향후 「조세지출예산서」상 2021~2024년 조세지출액 평균 수준이 유지될 

것으로 가정하되,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 인상 효과를 반영함

－ 2024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종전 240만원에서 

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,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효과를 세수

효과에 반영

❑ (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) 2024년 

조세지출 전망치가 향후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세수효과 추계

◦ 청년우대형주택청약주택종합저축의 감면실적은 2023년 2억원, 2024년

(잠정치) 3억원 수준으로, 2024년 실적 수준이 향후 유지될 것으로 가정

❑ (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) 024년 조세지출 전망

치가 향후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세수효과 추계

◦ 향후 해당 저축에 가입한 사람의 수, 납입금액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

2024년 전망치가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

❑ 2025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소득공제·비과세 대상이 무주택

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되었으나, 해당 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

하기 어려워 동 추계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87조제2항)

(1)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

❑ (제도개요) 동 특례는 무주택자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

납입액의 40%(한도 300만원)를 소득공제

◦ 대상자: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

◦ 특례내용: 저축납입액(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)의 40% 소득공제

◦ 현행 적용기한: 2025년 12월 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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❑ (감면실적)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최근 조세지출 실적은 

다음과 같음

◦ 2022년 414억원 수준까지 증가하였다가 2023년 396억원으로 감소한 후, 

2024년에는 401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등 불규칙한 흐름이 나타남

2020 2021 2022 2023 2024p
’21~’24년

연평균

감면실적 295 357 414 396 401 392

주: p는 잠정치임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연도

[표 2]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 실적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)

(2) 추계 방법

❑ 「조세지출예산서」상 2021~2024년 감면실적 평균액이 향후에 유지될 것

으로 가정하되, 제도 변화를 반영하여 추계

◦ 과거 실적이 불규칙한 흐름을 나타냄에 따라 최근 평균치를 활용

◦ 2024년부터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

세수효과가 5.6%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반영

－ 제16차 재정패널조사 자료상 주택청약저축에 종전 한도(240만원) 이상으로 저축한

가구는 300만원까지 납입액을 증가시킬 것으로 가정하였으며, 그 결과 납입액 한도

인상(240 → 300만원)으로 세수효과가 약 5.6%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

(3) 추계 결과

❑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

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7년 412억원,

2029년 412억원 등 3년간 총 1,237억원(연평균 412억원) 감소할 것

으로 추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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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

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

3년 연장(안 제87조제2항)
-412 -412 -412 -1,237 -412 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나.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87조제3항)

(1)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

❑ (제도개요) 동 특례는 무주택 세대주 등 청년이 가입한 청년우대형주택

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

◦ 대상자: 총급여 3천 6백만원(종합소득금액 2천 6백만원) 이하의 무주택 

세대주 및 배우자

－ 단, 직전 3개 연도 내 한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*인 경우는 제외

* 이자·배당소득 2,000만원 초과자

◦ 특례내용: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비과세

(비과세 한도액 500만원, 인정 납액금액 한도 연 600만원)

－ 단,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함

◦ 현행 적용기한: 2025년 12월 31일

❑ (감면실적)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에 대한 최근 

조세지출 실적은 다음과 같음

◦ 2022년까지 실적은 1억원 미만이었으나, 2023년 2억원, 2024년 3억원 

으로 증가함

－ 동 특례는 최소 2년간의 가입유지 요건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도가 신설된 

2018년 이후 일정기간 동안은 낮은 실적을 나타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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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 2021 2022 2023 2024p

감면실적 0.1 0.2 0.5 2 3

주: p는 잠정치임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연도

[표 4]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조세특례 실적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)

(2) 추계 방법

❑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상 2024년 잠정치 실적(3억원)이 향후 유지될 것으로 

가정하여 추계

◦ 향후 이자소득 비과세 수준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, 최근 실적이 유지된

다고 가정함

(3) 추계결과

❑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적용기한을

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

소득세수는 2028년 3억원, 2030년 3억원 등 3년간 총 9억원(연평균 

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

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

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87조제3항)
-3 -3 -3 -9 -3 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주: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세수효과는 가입의무기간(2년)을 고려하여 

납입 후 2년 후에 발생할 것으로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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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91조의20)

(1) 제도 개요 및 감면 실적

❑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청년층의 중장기 

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장기펀드 가입 청년을 대상으로 납입금액(연600

만원 한도)의 40%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

◦ 총급여 5,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,800만원 이하인 만19~34세 청년 

대상(단,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)

❑ 2023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조세지출 실적

은 10억원이며, 2024년은 14억원으로 전망됨

◦ 2024년 전망치는 2024년 상반기 신고 실적 등이 반영된 잠정치

2022 2023 2024P

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(제91조의20) 신설 10 14

주: 1. 2024년은 정부 전망치

자료: 정부, 「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」

[표 6]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조세지출액 규모

(단위: 억원)

(2) 추계 방법

❑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각 항목의 2024년 조세지출 규모가 향후에도 유

지될 것으로 가정 

◦ 향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사람의 수, 납입금액 등을 예

측하기 어려워 2024년 전망치가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

－ 조세지출예산서의 2024년 전망치는 2024년 상반기 신고실적 등이 반영된 잠정치

이므로, 2024년 전망치를 추계에 활용

(3) 추계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5년 

연장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2027년 14억원 등 2027~2031년 5년간 

70억원(연평균 14억원)으로 예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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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

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

소득공제 일몰 연장(안 제91조의20)
-14 -14 -14 -70 -14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주: 현행 일몰기한이 2025년까지이므로 일몰기한 3년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7~2029년 동안 발생

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

세제분석1과 이정훈 박연서

세제분석1과 박성은 박연서

❑ 대표연락처

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

이정훈 02-6788-4669 nororand@assembly.go.kr


